
태재연구재단 브리핑 
 

“미래가치 창조” 연구주제 개괄 

우리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있다. 산업사회의 추구 가치였던 자유와 평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소중한 가치이지만, 지속불가능의 극복, 디지털이 가져올 사회변혁 등 작금의 

모순 해결과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이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가치를 통해 우리의 

삶도 성숙하고 건강하게 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사상과 가치를 발굴하여 

추앙하는 것을 통해 인류의 삶은 진화해 왔다.  

 

동양과 서양, 이성과 감성,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 등 현재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가치들이 상보적으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 가치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한반도는 유교 전통의 동양적 사회이면서 서양의 종교까지도 수용한 서양적 사회이다. 

또한 감성이 강하여 소위 ‘한류’를 만들어가고 있는 감성·이성이 복합된 사회이다. 동시에 

자유주의의 남한과 공산주위의 북한으로 나뉘어 자유와 평등의 이념으로 둘로 나뉘어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한반도가 대립가치의 상보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 가치를 발굴하여 이에 기반한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사회로의 진화에 공헌해야 한다.   


